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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9. 21.(월)

K리그와 함께한 생명나눔 캠페인 10주년,
보건복지부 제2차관‧기증자 유가족 시축

- ‘생명나눔 주간’ 마지막 날, K리그 통해 생명나눔 가치 전파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제9회 「생명나눔 주간*(9월 14일~20일)」

마지막 날인 9월 20일(일) 오후 7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인천유나이티드와 대전 하나 시티즌의 경기에서 생명나눔과 K리그 협력 10주년 

기념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생명나눔 주간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따라기증자의희생정신을기리고, 생명나눔

문화확산을위하여2018년부터매년9월두번째월요일부터1주간을생명나눔주간으로운영
 

 이날 행사에는 생명나눔 홍보부스 운영과 시축 이벤트가 진행됐으며,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과 인천유나이티드 산하 유소년팀에서 활동하기도 했던 고(故) 

진호승*님의 유가족이 함께 시축자로 참여해 생명나눔의 가치와 그 뜻을 

이어가는 의미를 더했다.

* 2022년 뇌사상태 후 7명에게 장기기증

 

 특히 올해는 생명나눔과 K리그가 함께 장기 · 인체조직기증을 알리기 

시작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10년간 축구를 매개로 국민들에게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알려온 여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도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는 뜻을 담았다.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는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캠페인을 진행했다. 간단한 게임이벤트와 함께 올해 생명나눔 

공익광고에 출연한 홍보모델 김민지* 선수도 부스를 찾아 캠페인의 활력을 더했다.

광부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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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 국가대표(허들 및 400M)이자 솔로지옥5, 골대녀 등 출연 인플루언서

 이형훈 제2차관은 “생명나눔은 누군가의 소중한 결심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선물하는 아름다운 실천이다”라며, “생명나눔의 뜻을 

이어주신 기증자와 유가족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K리그와 함께 

생명나눔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K리그와 함께 지난 10년간 경기장 내 홍보뿐 아니라 

K리그1·2 구단 선수와 감독 등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교육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K리그 축구팬들에게 생명나눔의 의미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생명나눔-k리그 캠페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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